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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미, 풍력 태양광 블루오션 부상
국내 중소기업 칠레 페루 시장 탐색 … 신 새생에너지 사용 확대

풍력과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이 떠오르는 남미 시장 탐색에 나섰다.

3월10일(현지시간)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칠레 신 재생에너지 시장 관계자들과 한국의 시장개척단 10여

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.

남미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페루에 이어 칠레를 찾은 시장개척단에는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해 비봉이앤

지, 에니텍시스, 유로코리아, 현대하이텍 등 풍력ㆍ태양광 관련 9사가 참여했다.

세미나에 참석한 알프레도 솔라르 피네도 칠레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은 칠레의 풍력발전 현황을 소개하면

서 “칠레에는 연평균 1000㎿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한다”며 “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봇물을

이루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현재 세계 신 재생에너지산업은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로 선진국기업둘이 시

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.

이에 따라 시장 관계자들은 후발주자인 국내기업들은 국내시장과 더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남미 시장을

함께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실제로 칠레 정부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20%로 끌어올린다는

목표를 설정하는 등 남미 지역의 신 재생에너지 기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.

KOTRA 산티아고 한국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칠레에서는 현재 168.6㎿ 용량의 풍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

으며 발전용량 1904.3㎿, 투자액 39억3600만 달러에 달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마친 상태이

다.

전춘우 산티아고 센터장은 “국내 풍력ㆍ태양광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친환경

정책 등을 감안할 때 신 재생에너지로의 접근은 필연적”이라며 “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도 신 재생에너지

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세미나에서는 전남대 김진혁 교수, 군산대 이장호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외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산업

의 현황과 기술 등을 소개했으며 현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내기업들의 면담도 진행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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